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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형일 부총리, 연구기관장들과 만나
“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”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

- 이형일 부총리 취임 후 첫 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 -
- 양극화 완화 및 민생안정, 잠재성장률 반등에 정책역량 집중 -

- 정부-연구기관 원팀 강조, 3대 핵심 사회정책 및 경제성장전략 관련 긴밀한 협업 당부 -

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.2.(금) 10:00, 정부서울청사에서 

이한주 경제·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및 연구기관장*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

‘한국경제 진단 및 정책방향’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. 

    * 국토연구원,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산업연구원, 에너지경제연구원, 한국개발연구원, 

한국노동연구원,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한국조세재정연구원 

  참석자들은 5년만에 3%대 성장이 가시화되고,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

달성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우리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

같이했다. 다만, 중동전쟁 장기화,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에 따른 물가·

금리 상승으로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, 양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

문제도 상존하는 만큼, 성장세 강화로 확대된 정책 여력을 이들 문제 해결에 

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.

  이 부총리는 “성장의 성과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우리 

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양극화 완화 및 민생안정, 잠재성장률 

반등에 총력을 다하겠다”고 언급하고, 이를 위해 “정부와 연구기관들이 원팀이 

되어 지혜를 모아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 

  특히, “관계부처가 함께 마련 중인 주거, 일자리, 서민금융 3대 핵심 사회

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”하고, 

“대다수 정부부처와 연구기관들이 세종에 함께 있는 만큼, 향후 경제성장전략 등 

주요정책 수립시에 핵심 이슈별로 재경부와 연구진 간 워킹그룹을 가동하는 등 

실무자들끼리도 활발한 소통과 협업이 이뤄지길 기대”한다고 밝혔다. 



  이한주 이사장 역시 정부-연구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 필요성에 적극 

공감하며, “부총리께서 취임 시 밝힌 ‘국민에게 필요한 답을 찾아 실행하는 

재경부를 만들겠다’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경제·인문사회연구회와 연구

기관들도 적극 뒷받침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 장 조성중 (044-215-2710)

종합정책과
담당자

서기관 최봉석 (bongseokchoi@korea.kr)

사무관 서지수 (seojisoo@korea.kr)


